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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립녹색재판소는 LG 가 안전을 무시한 것이 화학 물질 

방출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확인 
모회사까지 채무 확대 의무화 

2020 년 6 월 5 일 

 

조 디간지 박사, IPEN 과학기술 선임 고문 

번역: 지현영 

 

주요 소견 
인도 국립녹색재판소는 LG 참사를 조사하기 위해 모니터링 위원회를 만들어 2020 년 5 월 28 일 

168 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약 800 톤의 스티렌이 경보음 없이 낡은 탱크에서 탈출했다. 지역 주민들은 유독가스 배출에 

대해 회사 직원이 아닌 경찰에 신고했다. 

⚫ 누출된 탱크의 중간 및 상단 부분에 온도 센서가 없어 "명백한 과실 사례"로 보인다.” 

⚫ 증기 유실을 위한 자동 스프링클러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이다. 

⚫ 중합 및 스티렌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된 화학물질은 "현장에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2020 년 4 월 1 일 이후 스티렌 탱크에 첨가되지 않았다. 

⚫ 스티렌 온도가 52℃ 이상으로 올라가면 일반적인 화학억제제는 효과가 없지만 "LG 화학은 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는 추가 연구를 포함한 22 가지 교정 조치를 식별한다. 보고서는 또 임산부 가스 

노출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20 건의 공개 협의 제안사항을 담고 있다. 

⚫ 보고서의 약점은 다음과 같다: 1. LG 의 전적인 책임이 아닌 정부 보상 수용; 2. LG 가 자체 

사고 위험도 평가 연구를 수행하도록 신뢰하는 것; 3. 인체 발암가능성이 높은 수치에 노출된 

모집단의 암 감시를 위해 5 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을 권장한 것; 4. 모기업인 LG 화학의 

책임을 외면한 것. 

 

소개 
2020 년 5 월 7 일 새벽 인도 비자그에서 한국 LG 화학1 소유의 

폴리스티렌 제조 공장인 LG 폴리머스가 유독성 스티렌 가스를 

인근 주택가에 방류해 14 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수천명이 대피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오염 우려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다. 

 

CCTV 영상에는 짙은 가스 구름과 사람들이 탈출하려다 

쓸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암울한 비디오 영상과 사진들은 

사상자와 정신없이 대피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1 LG 화학은 LG 그룹의 70 개 자회사 중 하나이다. 2019 년 LG 그룹은 25 만 명의 직원과 1372 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https://www.cnn.com/2020/05/07/asia/india-gas-leak
-death-intl-hnk/index.html  

https://ipen.org/
https://www.lgchem.com/main/index
http://www.lgpi.co.in/
https://pubchem.ncbi.nlm.nih.gov/compound/Styrene
https://www.nytimes.com/2020/05/07/world/asia/india-lg-gas.html
https://www.indiatoday.in/india/video/cctv-footage-vizag-gas-leak-1678618-2020-05-16
https://twitter.com/i/status/1258242611636133888
https://twitter.com/i/status/1258229536941998080
https://twitter.com/i/status/1258261461220184065
https://www.nytimes.com/2020/05/07/world/asia/india-lg-gas.html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visakhapatnam/glitch-in-refrigeration-unit-led-to-vizag-gas-leak-official/articleshow/75604393.cms
https://www.lgchem.com/upload/file/introduce/2020_IntroductionofLGChem_ENG%5b7%5d.pdf
https://www.cnn.com/2020/05/07/asia/india-gas-leak-death-intl-hnk/index.html
https://www.cnn.com/2020/05/07/asia/india-gas-leak-death-intl-hn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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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녹색재판소는 중간 벌금을 부과하고 조사를 착수 

인도의 한 국법은 2010 년에 국가녹색재판소(NGT)를 

설립했다. NGT 는 수질오염, 산림보전, 대기오염, 환경보호, 

공공책임, 생물다양성 등의 문제를 관할하는 법적 기구다. 

중요한 것은 NGT 는 민사소송법에 구속되지 않고 "자연정의 

원칙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는 NGT 가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적용하고, 예방원칙과 오염자가 원칙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녹색재판소는 2020 년 5 월 8 일 LG 폴리머스에 

'생명·공공보건·환경 훼손'으로 인한 중간 벌금 50 천만루피(약 

660 만 달러, 약 81 억 원)를 예치하라고 명령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NGT 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1. 사건의 순서; 

2. 책임자및 당국의 실패의 원인; 

3. 생명, 인간 및 비인간, 공중 보건 및 환경(물, 토양, 

공기 포함)에 대한 손상 정도; 

4.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훼손된 재산 및 환경,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치; 

5.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조치; 및 

6.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기타 부수적 또는 제휴적 문제. 

 

중간 NGT 조사보고서는 LG 사업장 비난 

2020년 5월 17일 위원회는 NGT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며 "

경영진은 저장 탱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고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근본적인 안

전 운전에 대한 관심이 놀랄 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1. “발전소내 TBC 가 부족해 스티렌 탱크내 TBC (TBC, 

저온에서 중합되지 않도록 억제제로 사용) 농도 부족.  

2. 6% 이하로 떨어졌을 수 있는 증기 공간에는 

용존산소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없다. 

3. 탱크는 저장소의 상단 층에서 온도감지 기능이 없다. 

4. 냉동장치는 24 시간 동안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5. 발전소 및 저장 탱크의 유지관리 담당자의 중대한 

인적 실패 및 과실.”  

 

LG 화학 NGT 조사 제거 시도 

LG 는 2020 년 5 월 19 일 인도 대법원에 비극의 원인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의 수를 줄여 달라고 청원했다. LG 는 

무쿨 로하트기 전 인도 법무장관을 법정대리인으로 영입하는 

등 영향력을 과시했다. 로하트기 씨는 인도의 최고 기업 

로펌 중 하나인 샤둘 아마르칸드 망갈다스의 변호사들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0.05.08 NGT 조사 

 
 

2020.05.17 NGT 잠정보고서 

https://indiacode.nic.in/handle/123456789/2025?view_type=browse&sam_handle=123456789/1362
https://greentribunal.gov.in/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andhra-pradesh/visakhapatnam-gas-leak-ngt-directs-lg-polymers-india-to-deposit-50-crore/article31532759.ece
https://www.barandbench.com/news/litigation/vizag-gas-leak-supreme-court-asks-lg-polymers-to-approach-ngt-over-appropriate-committee-to-conduct-probe
https://en.wikipedia.org/wiki/Mukul_Rohatgi
https://www.amsshard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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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는 대법원이 NGT 의 참사를 조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NGT 가 추가 위원회를 선임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LG 가 이 주장을 NGT 에 직접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직 직원들과의 인터뷰로 LG 간부들의 공장 안전에 

대해 드러나는 무관심 

안드 라프라데시 법의학연구소는 LG 폴리머스의 스티렌 

저장탱크가 필수적으로 20℃ 이하로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참사는 냉각장치 막힘으로 스티렌 

저장탱크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가르 다라(UNEP and Government of India)와 K 바부 

라오(인도 공과대 자문위원)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LG 가 탱크 내 온도가 올라가자마자 사이렌을 울렸고 

주민들이 긴급 대응 훈련을 받았다면 12 명의 사망자를 모두 

피할 수 있었고 부상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렌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고 한 전직 직원은 

회사 전무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웃으며 

넘겼다”.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또 다른 독성 화학물질인 

스티렌과 펜탄을 보관하고 있는 탱크를 포함하여 공장에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GT 조사 LG 전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 밝히다 
NGT 조사위원회는 2020 년 5 월 28 일 한 중대 최종 

보고서를 통해 LG 의 '인간의 총체적 실패'와 회사의 기본 

안전장비 및 절차 미비 등이 이번 참사를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따라서 근본 원인은 LG 폴리머스 

인도와 한국 교장 LG 화학이 가동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스티렌 전차를 감시하고 유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800 톤의 스티렌이 경보장치 없이 낡은 탱크에서 

탈출했다. 지역 주민들은 회사 직원이 아닌 유독가스 

배출에 대해 경찰에 주의를 주었다. 

⚫ 누출된 탱크의 중간 및 상단 부분에 온도 센서가 

없어 "명백한 과실 사례"로 보인다. 

⚫ 증기 유실을 위한 자동 스프링클러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이다. 

⚫ 중합 및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된 화학물질이 "현장에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2020 년 

4 월 1 일 이후로 스티렌 탱크에 첨가되지 않았다. 

⚫ 스티렌 온도가 52℃ 이상으로 올라가면 일반적인 화학억제제는 효과가 없지만 "LG 화학은 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는 추가 연구를 포함한 22 가지 교정 조치를 식별한다. 보고서는 또 임산부 가스 

노출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20 건의 공개 협의 제안사항을 담고 있다. 

 

 
 

2020.05.19 대법원 판결 

 
 

2020.05.28 NGT 조사보고서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human-error-negligence-led-to-vizag-gas-leak-forensic-report/articleshow/75666352.cms
https://www.khaleejtimes.com/world/india/clogged-cooling-system-likely-cause-of-gas-leak-in-india-three-investigators-say
https://www.huffingtonpost.in/entry/vizag-gas-leak-siren-evacuation-training-could-have-saved-lives-says-report_in_5ec5ef59c5b63c61f51bdeec?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52723762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52723762
https://www.indiatoday.in/india/story/gross-negligence-lack-of-training-caused-vizag-gas-leak-report-1683735-2020-05-30
https://www.businesstoday.in/current/corporate/lg-polymers-gross-human-failure-lack-of-training-caused-vizag-gas-leak-says-ngt-report/story/405423.html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hyderabad/ngt-tells-lg-to-monitor-leak-hit-for-5-years-over-cancer-worries/articleshow/76126531.cms
https://hosted.ap.org/dailycourier/article/fd86f8e724c877744903eb60bed69fb7/probe-blames-safety-lapses-deadly-india-gas-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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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 조사 보고서의 단점 
NGT 조사 보고서의 약점은 다음과 같다: 

1. LG 의 전적인 책임보다는 정부 보상 수용 

NGT 의무사항에는 오염자가 "오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자 급여 원칙(Rio Principle 

16)의 시행과 환경비용은 산업계가 내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의 LG 화학은 

비극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아래 참조). 

2. LG 가 자체 사고 위험도 평가 연구를 수행하도록 신뢰 

사고의 영향과 회사의 재해 관리 관행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진정으로 독립적인 제 3 자에 

의해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NGT 는 기업의 이해 상충에 대한 기회를 권고해서는 안 

된다. 

3. 인체 발암가능성이 높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모집단의 암 감시를 위해 5 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권고  

NGT 보고서는 최소 5 년 동안 의심받는 인구에 대한 종합 건강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렌은 다양한 독성 효과를 가진 인간의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다. 

감시 프로그램은 암과 다른 건강 영향의 긴 지연으로 인해 현저하게 증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티렌에 노출되는 플라스틱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역학 연구는 약 15 년의 잠복기를 

가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위험 증가를 발견했다.  

4. 모기업 LG 화학 책임 무시 

NGT 보고서는 이 비극에 책임이 있는 다양한 당사자들과 회사 및 정부 인사들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모회사인 LG 화학은 거론되지 않는다. 보팔 비극에서 배워야 할 핵심 교훈 중 

하나로 이 경우에 적용해야 할 핵심 교훈은 모회사 책임성의 중요성(아래 참조)이다. 

 

LG 화학에 절대책임 적용 

기업 사고에 대처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유형의 책임 원칙, 즉 엄격한 책임 원칙과 절대적 책임 원칙이 

등장했다. 엄격한 책임은 회사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지만 몇가지 허점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낯선 사람에 의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이 포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절대적 책임은 회사에 

지역사회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위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예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고 원인은 책임 성립에 필요하지 않는다. 모든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했으니 책임을 

줄였어야 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1990 년 인도 대법원은 인도의 연합 v. 차란 랄 사후 보팔 

재해 관련 사건에서 절대적 책임의 사용을 단언했다. 임원 기소, 배상, 의료비, 건강 감시, 교정조치 등 

LG 폴리머스(인도)와 LG 화학(한국) 모두에 대해 LG 사고에 절대적 책임이 완전히 적용돼야 한다.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의 2017 년 연구는 오염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조사했고 해결책으로 몇 

가지 억제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LG 사고(그리고 다른 모든 화학 산업 오염 사례와 사고)에 적용되는 

핵심 교훈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다. 외국 기업의 경우 모회사 임원은 물론 국가 

자회사 임원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이러한 관행에 대한 두 가지 선례를 주목한다: 1) 최고 

경영자와 최고 재무 책임자가 회사의 보고서를 인증해야 하는 금융 세계와 2) 미국 클린 에어법에 

따르면, 그 정보가 허위일 경우 규제 기관에 정보를 제출하는 담당자가 징역형을 받게 된다.  

 

1984 년 유니온 카바이드 보팔 참사는 또한 모회사들의 책임을 떠안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다우케미칼은 1999 년 유니온 카바이드(유니온 카바이드)를 인수했지만 보팔 참사로 인한 

회사 부채는 매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우의 자회사인 유니언 카바이드(Union Carbide)는 

형사고발 혐의로 인도에서 수배 중이며, 미국 투자자들은 다우가 보팔 사건에서 잠재적 부채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다우케미칼은 독성 현장을 청소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LG 사고에서 LG 폴리머스는 세계 10 대 화학 회사 중 하나인 

LG 화학의 자회사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과 형사고발에는 LG 폴리머스(인도)와 LG 화학(한국) 

임원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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